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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우르르쾅쾅하는 천둥번개때문인지 소풍가는 기분에 들떠서인지 잠을 거의 이루지못한 

상태로 아침5시 일어났다.

뇌종양 수술을 받고 정확히 1년이 지났다. 작년 오늘은 병원에서 오랜입원을 끝내고 퇴원을

했다. 1년동안 가벼운 운동과 좋은 생각들로만 지낸 결과, 오늘 걷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행복하다. 

나의 소울메이트 예쁜 선희언니와 10시 백범공원에 집합을 했다.

이번 남산둘레길걷기대회는 노무현대통령추모4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행사인데 

야무지게 노무현재단에서 구입한 귀여운 노란오리티셔츠를 모두가 맞춰입고 꼴찌부분에서

천천히 이런저런 얘기나누며 출발했다.

그런데 어느샌가 언니와 나는 가장 선두에 서서 걷고있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휑하니 아무것도 없던 나뭇가지들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새순들이 가득 피어나 좋은 공기들을 내게 주었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나 황홀했

다.

개나리는 졌고 철쭉이 피어나 튤립이 가득했다.

비록 날씨가 흐려서 남산타워나 멀리 미니어쳐같은 서울시내의 모습들이 흐리게 보였지만

그 나름대로의 운치가있었고 무엇보다 더위를 식혀주어 시원해 기분좋았다.



5km쯤 오르막길을 걸었더니 12시쯤 되어 언니와 나는 배고픔에 부딪혀 일행들을 뒤로한채

버스를 타고 남산의 유명한 돈가스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치즈돈가스와 왕돈가스를 주문했는데 정말 90년대 경양식집 스타일의 이 돈가스란..

가격은 비쌌지만 배고프기도했고 언니랑 무언가를 먹을 땐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한참 배를 채우고나니 식곤증이 몰려왔지만 오늘의 일정은 길었기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남산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여 국립극장에 들어갔다.

연극을 좋아하는 언니랑 나는 두달전에 벌써 티켓을 예매해놓고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이 곳 장민호백성희극장은 빨갛게 생긴 건물들로 이루어져있는데 항상 어렵지만 질좋은 공

연들이 많이 올라온다. 오늘 볼 연극의 제목은 칼집속에아버지. 제목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

지는

공 연 이였 는

데 막상 관람

을 해보니 정

말 어려웠다. 



그보다도 힘들었던 걷기대회와 돈가스의 여파로 연극을 보며 그렇게 졸아보기는 오래간만이

였다. 문득 배우들이 공연을 하다가 졸고있는 관객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퉁퉁 부은 발을 부여잡으며 졸고 또 졸았다. 

소중한 주말의 시간들, 나는 언니와 대학로로 자리를 옮겨 더 공연을 보고싶었지만

도저히 힘들어서 집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언니는 뮤지컬을 보러 대학로로 갔기에 작별인

사를 하고 나는 서둘러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수술을 하고 1년간 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면서 내 체력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큰 나머

지 조금 착각하고 있었나보다. 앞으로는 과한 일정들은 고려해서 더 즐거운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행복한 하루와 추억을 선물해 준 선희언니가 너무 

고맙게 느껴진다. 

 


